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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 건물외피 반사된 태양광에 대한 보행자 주관 반응을 분석하였으며, 연구를 위해 서울 지역

의 15개 신축건물 중에서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건물외피로 건축된 5개 건물을 선정했습니다. 

선정된 건물을 현장측정하여 태양반사광의 유무를 확인하고 동시에 보행자의 주관적인 반응조사를 

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. 설문조사는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, 설문의 중요 내용으로

는 설문자의 위치, 거주기간, 경험 및 사전지식에 관하여 실시하였다. 결과로서, 현장측정에서는 

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며, 설문조사에서는 태양반사광 인지, 거주기간, 사전지식, 

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추후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현

장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태양반사광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주요어 : 태양반사광, 커튼월, 현장측정, 보행자, 설문조사

1. 서 론

보행자 및 차량운행자에게 주간에 건물외피

를 통해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

과 관련되어 다양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

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

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

국내외에서도 다양한 관련연구가 수행되어 

건물외피 반사광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. 이

들 연구는 시뮬레이션 또는 현장측정 등을 

통하여 피해발생 범위 및 피해정도를 평가하

고 있다[1][2][3][4]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외피 태양반사광에 

의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눈부심 발생이 

예측되는 건물외피를 선정하여 주변 보행자

의 주관적인 반응을 평가하고자 한다. 연구

는 태양반사광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연구

의 일한으로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기초자료

로 활용하고자 한다. 

† 교신저자: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

(ygchung@ut.ac.kr)

*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

2. 본론 

2.1 평가대상 건물선정 및 설문지 구성

건물외피 태양반사광에 의한 피해발생이 예측

되는 건물을 선정하고 보행자 반응을 분석하기 

위해 서울 주변에 신축된 15개 건축물을 조사

하였고 5개의 건물외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

였다.

 

Fig. 1 평가대상 건축물

이때, 현장측정을 통해 선정된 건물외피

에 태양반사광의 발생시간대는 약 오전 

10:00 ~ 오후 14:00인 것으로 분석되었고, 

건물외피 표면휘도는 최소 7,863cd/㎡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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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21,626cd/㎡로 분포되는 것으로 분

석되었다.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눈

부심 발생 표면휘도(12500cd/㎡, 25000cd/㎡)

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외피 태양반사광 발

생면적은 건물외피 면적의 10% ~ 20%에 이르는 

것으로 분석되었다. 

2.2 건물외피 눈부심에 대한 보행자의 주관적 반응분석 

 설문에 응답한 보행자는 모두 150명으로 

단순방문자는 전체의 26%이고, 6개월 이상 

1년이하의 거주자는 17%, 2년이상 장기거주

자는 57%로 구성되었다. 응답자의 거주기간 

및 태양반사광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여부는 

Fig.2, Fig.3과 같다.

Fig. 2 응답자의 거주기간

 

Fig. 3 태양반사광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

건물외피 태양반사광에 따른 눈부심에 대한 

보행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Fig. 4과 같

다. 태양반사광을 자주 인지하는 보행자 및 인

지를 거의 못하는 보행자는 36.8%로 같게 분석

되었다. 그러나 눈부심을 경험한 보행자는 

42.1%로 거의 경험하지 못한 보행자 29.6%보다 

높게 분석되었다.

Fig. 4 건물외피 태양반사광에 대한 반응

3. 결 론

연구결과 건물외피 태양반사광은 주변 보행

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표면휘도를 

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또한, 눈부심을 

경험하는 응답자 중 그 원인으로 건물외피 반

사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10%이상인 것

으로 분석되었다. 이는 눈부심은 종종 인지하

나 그 원인이 건물외피의 태양반사광임을 모르

는 보행자가 다수있는 것으로 사료된다. 건물

외피 태양반사광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

18%의 응답자만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

되었다. 또한, 거주기간, 사전지식 등에 따라 

태양반사광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추후 

연구는 태양반사광 발생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

는 건물을 대상으로 주변 건물안에서의 현장측

정과 설문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

다고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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